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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혼여성의 불안정 성인애착이 결혼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배우자지지로 조절된 내면화된 수치심의 매개효과

 조   민   경†

마음길심리상담센터

본 연구는 기혼여성의 불안정 성인애착과 결혼만족도 간의 관계에서 내면화된 수치심이 매

개하는지 살펴보고, 배우자지지가 이러한 매개효과를 조절하는지를 검증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전국의 241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방식을 사용하여 불안정 성인애착, 내면화된 수

치심, 배우자지지, 결혼만족도에 대한 자료를 수집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

째, 불안정 성인애착, 결혼만족도, 내면화된 수치심, 배우자지지의 관계에 대하여 분석한 결

과 모두 유의한 상관을 나타냈다. 둘째, 내면화된 수치심의 매개효과 검증 결과, 불안정 성

인애착과 결혼만족도 간의 관계에서 내면화된 수치심의 매개효과가 유의하게 나타났다. 셋

째, 내면화된 수치심과 결혼만족도 간의 관계를 배우자지지가 조절하는지 검증한 결과, 내면

화된 수치심과 결혼만족도 간의 관계에 대한 배우자지지의 조절효과가 유의하게 나타났다. 

넷째, 배우자지지의 조절된 매개효과의 검증결과, 불안정 성인애착이 내면화된 수치심을 경

유하여 결혼만족도에 미치는 간접효과가 배우자지지에 의해 조절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가 갖는 의의와 한계, 후속 연구를 위한 제안점을 논의하였다.

주요어 : 기혼여성, 불안정 성인애착, 내면화된 수치심, 배우자지지, 결혼만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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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사람은 태어나는 순간부터 다른 사람들과 

관계를 맺으면서 살아간다. 그 가운데 한 사

람의 인생에 있어 큰 영향을 미치는 관계는 

바로 부부관계이다(김수민, 이지연, 2015). 행

복한 결혼 생활은 부부관계 자체의 만족뿐 아

니라 관계를 이루고 있는 개인의 성장과 밀접

한 관련을 가지기도 하고, 더 나아가 그들이 

속해 있는 사회의 건강성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신소희, 김정은, 남영주, 2021). 즉 배우자

와의 관계가 바람직하지 못할 경우, 갈등이 

심해지고 그로 인해 불행한 결혼생활을 유지

하거나 심하면 이혼에 이르게 되며 사회적으

로도 심각한 문제를 발생시킨다(김광률, 정현

희, 2001). 정서적 고통과 함께 가족해체로까

지 이어지게 되는 이혼은 자녀의 발달이나 역

할혼란, 부적응 등과도 관련이 깊은 것으로 

알려져 있어 다양한 사회문제와 사회적비용을 

수반한다고 할 수 있다(김미숙, 원영희, 이현

송, 장혜경, 2005; 신소희 등 2021 재인용). 그

러나 통계청(2021)자료에 의하면 우리나라 이

혼건수는 최근 30년간 급격하게 증가하여 

1990년에 4만 5천여 건이었던 것이 2021년에

는 10만 2천 건에 이르고 있다. 따라서, 결혼 

만족이 개인 및 가족, 사회의 연결고리로 이

어지는 의미를 전제할 때 결혼만족도에 영향

을 줄 수 있는 다양한 요인들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이 제기된다(신소희 등, 2021).

이러한 이혼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이를 

예방하기 위해 이혼의 원인을 종단적으로 연

구한 Gottman과 Levenson(2000)의 연구에서는 

이혼의 가장 큰 예측요인 중 하나로 결혼만족

도를 지적했다(한혜영, 현명호, 2006). 결혼만

족은 부부의 심리적 고통이나 부정적인 생활 

스트레스에 완충적인 역할을 하므로 부부가 

원만한 결혼생활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결혼만

족도가 매우 중요한 요인이라고 볼 수 있다

(Karney & Bradbury, 1995). 결혼만족도는 상담

이나 임상현장에서 결혼생활의 문제영역을 파

악하기 위해 많이 이용되어 온 개념으로, 전

반적인 결혼생활에 대한 개인적인 평가로서 

결혼생활에서의 만족의 정도를 의미한다(권정

혜, 채규만, 2000). 현재 한국 사회는 삶의 질

의 향상에 대한 관심이 늘어나면서 결혼생활

의 안정성보다는 부부관계의 질을 향상시키는 

방향으로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김은정, 2007). 

선행연구에서는 여성의 결혼만족도가 남성의 

결혼만족도 보다 낮게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여성이 교육과 취업 등으로 인해 사회에서의 

역할 수행을 할 기회는 늘어났으나 가족 내에

서의 역할 수행은 줄어들지 않았기 때문이라

고 추정해 볼 수 있다(박상희, 유금란, 2013). 

또한 여성이 남성보다 결혼을 하면서 얻는 이

익이 적고(Greenberg & O’Neil, 1993), 남성보다 

역할갈등과 과부하를 더 많이 경험하고 있으

며(Behrman, 1982), 이는 실제로 여성의 주도로 

인한 이혼이 높아지고 있다는 결과로도 나타

나고 있다(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2). 이렇듯 

기혼여성들이 예전보다 자신의 만족스러운 삶

을 추구하는 경향이 높아지고, 외부환경의 변

화로 인한 결혼만족도가 남성에 비해 낮다는 

점을 감안할 때 기혼여성의 정서적 수준 및 

삶의 만족감이 가정의 안정에 중요한 변수라

고 볼 수 있을 것이다. 결혼만족도와 관련된 

초기 연구는 사회인구학적 변인을 주로 다루

었다가 점차 부부간 심리적 갈등과 관련하여 

개인의 성격적 측면이나 의사소통 등 상호관

계 변인에 관심을 두었다. 하지만 실제 발생

하는 부부관계에는 부부 당사자의 관계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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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뿐만 아니라 자신의 원가족에서 비롯된 

미해결 감정 혹은 정서적 문제가 복잡하게 뒤

섞여 있음이 보고되고 있으며, 연구자들은 결

혼만족도와 개인 내적변인과의 관계를 재탐색

하기 시작하였다(정문자, 이종원, 2003). 이러

한 연구에는 부부의 결혼만족이나 이혼에 미

치는 개인 내적변인의 효과를 강조한 연구(박

운주, 2013; Charania, 2006), 혹은 부부관계에서 

상호작용보다는 애착과 같은 개인 내적 특성

이 결혼만족에 더 중요하다는 연구 등이 속한

다(Gattis, Berns, Simpson & Christensen, 2004). 

최근에는 결혼만족도에 미치는 다양한 변인들 

중 생애 초기의 애착 관계가 지속적으로 영

향을 미친다는 이론적 주장 및 경험적 연구

(Collins & Read, 1990)를 바탕으로 성인애착과 

결혼만족도에 관한 연구가 활발해졌다. 그 결

과 성인애착이 연인관계에서의 만족뿐만 아니

라 부부의 결혼만족을 설명하는 데 중요한 요

인임을 강조하고 있다(정경아, 김봉환, 2010; 

Butzer & Campbell, 2008; Hazan & Shaver, 1987). 

성인애착은 개인이 심리적, 신체적으로 안

정감과 편안함을 주는 특정 인물과 근접성 및 

친밀감을 유지하려는 개인의 안정적 성향이다

(Sperling & Berman, 1994).

애착은 ‘안전한 피난처와 안식처로서 경험

되는 유의미한 타인과의 정서적 유대’로 정의

되며(Bowlby, 1988), 양육자의 민감성과 반응성

에 따른 상호작용에 의해 유아는 자신이 사랑

받을 만하고 가치 있는 존재인지, 타인이 반

응적이고 접근 가능한 존재인지에 대한 신념

과 기대 즉 자기와 타인에 대한 표상을 포함

하는 내적 작동모델을 형성한다(Bowlby, 1977). 

이런 내적 작동모델은 성인애착으로 이어지

며, 이는 개인의 성격특성으로 발전하게 된다

(Mallinckrodt, 2000). Bowlby(1969)의 애착이론에 

바탕을 둔 연구자들은 성인애착의 관점에서 

부부관계를 애착 과정으로 바라보고 일상생활

에서 스트레스를 받거나 어려움에 처했을 때 

배우자가 안식처와 안전기지의 역할을 얼마나 

잘 수행하느냐에 따라 결혼의 질에 차이가 난

다고 하였다(이희숙, 박경, 2008, 정재완 2012 

재인용 Collins & Feeney, 2000). 즉, 남편이나 

아내는 도움이 필요한 상황에서 배우자가 신

체적 심리적으로 근접하여 보살피고 지지해 

주길 기대한다. 이때 부부가 서로에게 안전기

지나 안식처의 역할을 상호 호혜적으로 제공

할 때 애착의 안정성이 유지되면서 관계 만족

으로 이어진다는 것이다(Carnelly, Pietromonaco, 

& Jaffe, 1996; Fuller & Fincham, 1995; 

Kirkpatrick & Davis, 1194). 대표적인 성인애착

유형은 성인애착에 대한 초기 연구를 종합하

고, Bowlby(1973)의 내적 작동모델을 체계화하

여 자기와 타인에 대한 두 차원을 근거로 긍

정적인지 부정적인지를 통해 안정형, 몰입형, 

거부형, 공포형으로 구분한 Bartholomew와 

Horowitz(1991)의 성인애착의 4범주 모델이다

(한혜영, 현명호, 2006). 그러나 성인애착을 인

위적으로 범주화하는 경우 관계의 힘을 과대

평가하는 1종 오류가 증가할 수 있고(Maxwell 

& Delaney, 1993), 차원적 모형을 사용했을 때 

데이터가 더 일관적으로 나타났다(Fraley & 

Wallers, 1998).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불안정애

착의 하위차원으로서 불안과 회피라는 2개의 

차원이 성인애착을 더욱 정확히 설명한다는 

선행연구(한혜영, 현명호, 2006)에 따라, 기혼

여성의 성인애착을 애착불안과 애착회피 2개

의 차원으로 구별하여 결혼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자 한다.

불안애착을 형성한 사람은 부부 관계에서 

당사자를 신뢰하지 못하고 지나치게 관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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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착하며, 회피애착을 형성한 사람은 친밀함

에 대해 두려워하여 관계에 무관심하며 갈등

상황에서도 관계를 위협하는 공격적 행동이나 

폭력 행동을 보여 결혼생활을 위협하는 것으

로 나타났다(이희숙, 박경, 2008). 특히 회피 

애착은 성별에 관계없이 결혼만족도를 저하

시키는 요인으로 제안되었다(Mondor, McDuff, 

Lussier, & Wright, 2011).

이와 같이 국내외 선행 연구들은 불안정 성

인애착과 결혼만족도 간의 높은 연관성에 대

한 검증 결과를 축적하였다. 하지만 아동기 

때부터 내적 작동모델을 통해 형성된 불안정 

성인애착을 짧은 기간 안에 상담 등의 개입

을 통해 변화시킴으로써 결혼만족도를 높이

는 것은 매우 어렵다는 의견이 제안되었고

(Mallinckrodt, 2000), 따라서 최근 연구에서는 

두 변수 사이의 과정을 설명해 줄 수 있는 메

커니즘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다. 불안정 성

인애착과 결혼만족도 사이의 관계를 설명해 

주는 변인으로는 공감능력, 정서조절곤란, 성

적친밀감, 부부 조망수용, 갈등해결 효능감, 

부부 갈등 대처 전략, 기본 심리적 욕구 충족, 

역기능적 의사소통, 정서인식명확성, 공동대처 

등이 보고된 바있다(김수민, 이지연, 2015; 김

광은, 2005; 신소희 등 2021; 서주현, 손은정, 

2021; 이희숙, 박경, 2008; 이연주, 2018; 유수

진, 류정희, 2017; 전민선, 2020; 현미나, 2010; 

한혜영, 2006). 이러한 연구들은 결혼만족도 

제고를 위한 방안을 제시한다는 측면, 그리고 

불안정 성인애착이 결혼만족도에 미치는 다양

한 메커니즘을 이해한다는 측면에서 의의가 

있다. 하지만 불안정 애착 성향을 가진 이들

은 자기(Self) 및 자아의 손상과 관련된 어려움

을 경험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음에도 불구하

고(Cook, 1991), 이와 관련된 매개변인에 대한 

연구는 적은 편이다.

자기 및 자아의 손상을 경험한 사람은 자기 

자신에 대한 부정적 정서인 내면화된 수치심

을 느끼면서 광범위한 평가절하, 스스로에 대

해서 작고 연약하고 무기력감을 느끼고, 뒤로 

물러서 숨거나 사라지고 싶은 회피행동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Tangeny & Dearing, 

2002). 내면화된 수치심(Internalize shame)은 자

신에 대한 결핍감, 부족감, 부적절감, 열등감

이 자아정체감의 일부로 내면화되어 지속적이

고 만성적으로 수치심을 느끼는 것으로 정의

될 수 있으며(Cook, 2001), 자기감(sense of self)

의 부정적인 형성에 기초가 되는 개념이다(김

은경, 2016; 이인숙, 최해림, 2005). 아동기 초

기 양육자와의 관계에서 비일관적인 보살핌을 

받거나, 거부나 무시, 정서적 학대 등 건강하

지 않은 환경에 지속적으로 노출될 경우, 개

인은 세상뿐만 아니라 스스로에 대해서도 부

정적 표상을 형성하여 부정적인 정서를 내면

화하고 결핍감, 열등감, 부적절감, 외로움, 수

치심 등을 경험하게 된다(Bowlby, 1973; Collins 

& Read, 1990; Cook, 1987; Cook, 1991; Gilbert, 

Allan, & Goss, 1996; Leary, Koch, & 

Hechenbleikner, 2001). 조영희와 정남운(2016)의 

연구에서는 애착불안과 애착회피가 내면화된 

수치심과 정적으로 유의미한 상관을 보였고, 

이연규, 최한나(2013)의 연구에서는 양육자와

의 부정적인 관계 경험이 스스로에 대한 평가

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어 내면화된 수

치심 형성에 영향을 준다고 보고하였다. 위와 

같이 다수의 선행연구에서 애착불안 혹은 애

착회피가 내면화된 수치심에 영향을 주는 것

으로 나타났다(Cook, 1987).

내면화된 수치심은 대인관계에도 영향을 미

치는데 공감과 타인 조망, 수용 같은 긍정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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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대인관계 요인과 부적 상관을 보인다(이인

숙, 최해림, 2005). 커플관계에서 내면화된 수

치심을 경험하게 되면 자신이 느끼는 감정을 

파트너에게 공감받지 못한다고 생각하기 때문

에 안정감을 느끼지 못하고(김가영, 2016), 파

트너의 지지를 왜곡되게 인식하여 부정적 감

정을 경험하게 된다(김은정, 2013). 경험적 연

구에서 내면화된 수치심은 부부친밀감과 부적 

상관으로 보였고(김이경, 2020), 박유진과 심은

정(2020)은 내면화된 수치심이 높을수록 남녀 

모두 자신의 결혼만족도를 낮게 지각하는 것

으로 보고하였다.

이러한 측면들을 고려하면, 불안정 성인애

착, 내면화된 수치심, 결혼만족도 세 변인 간

의 밀접한 관련성은 세 변인이 일정한 발달 

경로에 상호연쇄적으로 포함될 가능성, 즉 매

개변인을 포함하는 관계로 연결될 가능성을 

제시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불안정 성인애

착과 결혼만족도 간의 관계를 매개모형으로 

개념화할 때, 잠정적 매개변인으로 내면화된 

수치심을 모형에 포함시켰다. 그러나 매개효

과만 고려해서는 독립변인과 매개변인 간의 

관계, 매개변인과 종속변인 간의 관계에서 발

생하는 상호작용에 대해서 설명하기 어렵다. 

아울러 ‘어떤 과정을 통해’ 작용하는지에 대한 

매개효과와 ‘누구에게’ 작용하는지에 대한 조

절효과를 동시에 고려하여 통합적으로 살펴보

는 것이 필요하다(배병렬, 2015; Hayes, 2013).

이와 관련하여 본 연구에서는 배우자지지가 

특정 변인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결혼만족도 

수준에 유의하게 기여했다는 연구 결과들에 

주목하였다(김정숙, 2008; 김미양, 2020; 차연

실, 2004). 배우자지지는 남편이나 아내가 배

우자의 필요에 대해 반응하는 것으로 사회적 

지지에서 파생된 개념이다(전민선, 2020). 사회

적 지지란, 가족, 구성원, 친구, 동료, 친척, 이

웃과 같은 중요한 타인이 스트레스를 받는 개

인을 위하여 수행하는 기능을 말한다(Cutrona, 

1996). 부부들은 도움이 필요한 문제에 처했을 

때 배우자로부터 가장 많은 지지를 기대하며, 

결혼생활과 사회적인 관계에서 어려움을 겪을 

때 당사자의 적응과 정서적 안정에 배우자 지

지가 긍정적인 기여를 하는 것으로 검증되었

다(김시연, 서영석, 2010). 이러한 점에서 부부

관계는 사회적 지지의 중요한 원천이라고 할 

수 있으며(김정숙, 2008), 친밀한 관계에서 파

트너들 사이의 지지는 관계 유지의 필수적인 

요인임(Barbee, 1990; Leatham & Duck, 1990)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배우자 지지는 긍정적

인 정서적 분위기, 응집성, 연대감을 촉진할 

수 있고, 정서적 고립이나 철회 등과 같은 부

정적 행동을 예방할 수 있다고 하였다(이봉은, 

2015; Cutrona, 1996). 반대로, 배우자로부터 지

지를 제공받지 못한다고 느낄 때는 부부간의 

친밀감이 감소하고 부부관계에 갈등과 불만이 

생길 수 있다(Jacobson & Margolin, 1979).

이러한 결과들을 종합하면 기혼여성의불안

정 성인애착과 결혼만족도 간의 관계를 내면

화된 수치심이 매개할 가능성이 있다. 또한 

자아손상 및 대인관계에서의 어려움 등과 결

혼만족도의 관계에서 이러한 변인들이 결혼만

족도에 미치는 부정적 효과를 배우자 지지가 

일관되게 조절하는 것으로 나타난 바(김정숙, 

2008; 김미양, 2020; 차연실, 2004; Acitelli & 

Antonucci, 1994; Cutrona, 1996; Julien & 

Markman, 1991; Jacobson & Margolin, 1979; 

Kobak & Sceery, 1988), 내면화된 수치심이 결

혼만족도에 미치는 효과를 배우자 지지가 조

절할 가능성이 제시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는 이러한 배우자 지지의 조절 효과와 더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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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연구모형

기혼여성의 불안정 성인애착이 내면화된 수치

심을 경유하여 결혼만족도에 미치는 간접효과

를 통합적으로 고려하는 모형을 검증해 보고

자 한다. 이를 위해 불안정 성인애착, 내면화

된 수치심, 결혼만족도, 배우자지지 간의 관계

를 그림 1과 같이 조절된 매개모형으로 개념

화하였으며, 이러한 형태의 개념화가 타당한

지, 그리고 불안정 성인애착이 내면화된 수치

심을 경유하여 결혼만족도에 효과를 미치게 

되는 과정에서 내면화된 수치심의 매개효과가 

배우자지지 수준에 의해 조절되는지를 검증해 

보고자 하였다. 이에 본 연구는 이러한 가설

들에 대한 검증을 통해 불안정 성인애착을 형

성한 기혼여성들이 보다 행복하게 자신의 삶

과 가정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구체적인 연구 가설은 다음과 같다.

첫째, 내면화된 수치심은 불안정 성인애착

과 결혼만족도 간의 관계를 매개할 것이다.

둘째, 배우자 지지는 내면화된 수치심과 결

혼만족도 간의 관계를 조절할 것이다.

셋째, 불안정 성인애착과 결혼만족도 간의 

관계에서 내면화된 수치심이 나타내는 매개효

과가 배우자 지지에 의해 조절될 것이다.

연구방법

연구 대상

본 연구는 20대 이상의 기혼 여성을 대상으

로 온라인 설문 조사를 실시하였고 온라인사

이트를 통해 연구대상자가 모집되었다. 설문 

시작 전 연구 동의서를 첫 페이지에 게재하여 

동의를 받았다. 회수된 설문지 245부 중 성별 

조건을 만족하지 않은 설문 4부를 제외하여 

최종 241부를 분석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이 

중 결혼기간이 5년 미만인 경우가 138명

(57.3%), 5년 이상~10년 미만이 76명(31.5%), 

10년 이상~15년 미만이 20명(8.3%), 15년 이

상~20년 미만 4명(1.7%), 20년 이상이 3명

(1.2%) 이었다. 자녀수의 경우, 무자녀인 경우

가 63명(26.1%), 자녀 1명이 125명(51.9%), 자녀 

2명이 47명(19.5%), 자녀 3명이 6명(2.5%) 이었

다. 마지막으로 연령은 평균 34.61세였으며, 표

준편차는 4.95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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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정도구

성인애착 척도

본 연구는 성인애착을 측정하고자 Fraley, 

Waller와 Brennan(2000)이 개발한 성인 애착 

유형검사인 친밀관계 경험검사의 개정판

(Experiences in Close Relationships-Revised: ECR-R)

을 이후 김성현(2004)이 우리말로 번안 및 타

당화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ECR은 Shaver와

Mikulincer(2002) 로부터 신뢰도와 구성타당도 

및 예언타당도가 높은 것으로 밝혀졌으며, 현

재 까지 널리 사용되고 있다. ECR-R는 성인을 

대상으로 불안정 애착 정도를 측정하는 검사 

도구이며, 하위요인은 불안과 회피 애착 두 

가지 차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불안 애착은 

분리와 버려짐 혹은 거부에 대한 강한 두려움

을 의미하며, ‘다른 사람들의 기대에 못 미칠

까봐 걱정된다.’, ‘다른 사람들이 나를 진심으

로 사랑하지 않을까봐 자주 걱정한다.’와 같은 

문항들이 포함되어 있다. 회피 애착은 친밀함

과 의존성에 대한 강한 두려움을 의미하며‘다

른 사람들과 지나치게 가까워지는 것을 원치 

않는 편이다.’, ‘다른 사람들이 내게 가까워지

려고 하면 불편하다.’와 같은 문항들이 포함되

어 있다. 문항은 불안 18문항, 회피 18문항으

로 총 36문항이며, 7점(1=전혀 그렇지 않다; 

2=거의 그렇지 않다; 3=조금 그렇지 않다; 

4=보통이다; 5=조금 그렇다; 6=거의 그렇다; 

7=매우 그렇다) Likert 척도로 측정된다. 각 차

원의 척도 점수가 높을수록 애착불안과 회피 

수준이 높은 불안정한 애착 그리고 점수가 낮

을수록 안정적인 애착이 형성되어 있음을 뜻

한다. 김성현(2004)의 연구에서 애착불안과 애

착회피의 신뢰도 계수(Cronbach’s α)를 산출한 

결과 각각 .89와 .85로 나타난 것으로 보고

되었다. 본 연구에서 산출된 내적 일치도

(Cronbach’s α)는 애착불안 .93, 애착회피는 .92

로 나타났다.

내면화된 수치심 척도(ISS)

내면화된 수치심 척도는 Cook(1987)이 개발

한 내면화된 수치심 척도를 이인숙과 최해림

(2005)이 타당화한 것을 사용하였다. 내면화된 

수치심 척도는 내면화된 수치심을 측정하는 

24문항과 6개 문항의 자존감 척도로 구성되어 

있다. 자존감 척도 6문항은, 문항이 같은 방향

으로 주어져 있을 경우 한 방향으로 대답하려

는 경향을 제어하기 위해 Rosenberg 자존감 척

도를 수치심 척도에 포함시킨 것이다. 이인숙, 

최해림(2005)은 Cook의 ISS에 대한 요인분석 결

과 4개요인 구조를 확인하였으며, 이를 각각 

부적절감, 공허감, 자기처벌, 실수 불안의 4가

지 영역으로 나누었다. 첫째, 부적절감 영역은 

자기 자신에 대해 평가절하하고, 타인 역시 

자신을 무시하고 얕볼 것이라고 생각하며 소

외감을 느끼는 특성을 포함하며, ‘다른 사람들

이 나를 무시한다고 느낀다.’와 같은 문항들이 

포함되어 있다. 둘째, 공허감 영역은 내적으로 

채워지지 않은 느낌과 자신의 신체와 감정에 

대한 조절감을 잃은 것처럼 느끼는 특성을 나

타내며, ‘나는 공허하고 채워지지 않음을 느낀

다.’와 같은 문항들이 포함되어 있다. 셋째, 자

기 처벌 영역은 완벽을 추구하지만 부족함을 

느끼고, 고통스러운 사건에 대해 반추하고, 타

인에게 과도하게 노출되었다고 느낄 때 자신

의 존재감을 없애고 싶어 하거나 실수 시에 

자신을 공격하고자 하는 특성을 나타내며, ‘나

는 실수를 하면 몽둥이로 내 머리를 내리치고 

싶다.’와 같은 문항들이 포함되어 있다. 넷째, 

실수 불안 영역은 타인의 평가를 두려워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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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결정이 타인에게 노출되는 것을 두려

워하는 특성을 포함히며,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불안하다.’와 같은 문항들이 포함

되어 있다. 내면화된 수치심의 전체 척도는 

‘전혀 그렇지 않다(0)’에서 ‘매우 그렇다(4)’까

지 5점 척도로 평가하도록 되어 있으며, 수치

심 점수는 자존감 문항을 제외한 24문항의 합

계로 측정된다. Cook(1987)의 연구에서 보고한 

검사의 신뢰도(Cronbach’s α)는 임상집단이.96, 

비임상집단이 .95, 검사-재검사 신뢰도는 .84였

으며, 이인숙, 최해림의 연구에서는 .93의 신

뢰도를 나타냈다. 본 연구에서 산출된 내면화

된 수치심 척도의 내적 일치도(Cronbach’s α)는 

적절감 .91, 공허감 .88, 자기처벌 .90, 실수 불

안 .87, 척도 전체는 .89로 나타났다.

결혼만족도 척도

본 연구에서는 결혼만족도 척도로 Snyder 

(1979)가 개발한 결혼만족도 검사를 기반으로 

권정혜, 채규만(1999)이 표준화한 결혼만족도

(K-MSI)를 유정화(2018)에서 다시 인용되었다. 

이 척도는 K-MSI 160문항에서 결혼에 대한 이

혼이나 별거 등 미래에 부정적인 환경에 대한 

전반적 불만족 척도 22문항을 사용한다. 긍정

적 진술과 부정적 진술의 두 가지 요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긍정적 진술에는 ‘나는 우리

의 결혼이 행복하다고 생각한다.’, 긍정적 진

술에는 ‘우리는 다른 부부들처럼 잘 지내지 

못한다.’와 같은 문항들이 포함되어 있다. 

Likert식으로, ‘전혀 아니다’는 1점에서 ‘매우 

그렇다’ 5점까지 구성되어 있다. 하위요인별 

점수가 높다는 것은 결혼만족도가 높다는 것

을 의미한다. 김세련, 이인수(2010)의 연구에서

는 내적일치도가 .94였으며, 김수민(2015)의 연

구에서는 내적일치도가 .92로 나타났다. 본 연

구에서 산출된 결혼만족도 척도의 내적 일치

도(Cronbach’s α)는 긍정적 진술 .90, 부정적 진

술 .87, 결혼만족도 전체 .88로 나타났다.

배우자지지 척도

본 연구에서는 취업모가 인지한 배우자의 

지지를 알아보기 위해 김수정과 유성경(2016)

이 개발한 일-가족 양립에 관한 배우자 지지 

척도를 사용하였다. 이 도구는 총 24문항으로 

나의 일에 대한 존중 4문항(‘배우자는 나의 일

에 대해서 자랑스럽게 여긴다.’ 등), 자녀양육 

및 교육을 공유함 4문항(‘배우자는 육아와 관

련하여 적절한 지침을 준다.’ 등), 가정 일의 

분담 4문항(‘배우자는 사소한 집안일들을 도와

준다.’ 등), 어려움에 대한 지지 4문항(‘배우자

는 내 편에서 이야기를 들어준다.’등)으로 구

성되어 있다. 문항별 척도는 ‘전혀 그렇지 않

다(1점)’부터 ‘매우 그렇다(5점)’의 5점 리커

트 척도로 이루어져 있으며 총점의 범위는 

24-120점이다. 이때에 점수가 높을수록 취업모

가 일-가정 양립에 관해 배우자의 지지를 많

이 지각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김수정(2015)의 

연구에서 신뢰도는 남편과 아내 모두 .95로 

나타났고, 장소현(2019)의 연구에서는 신뢰도

가 남편 .971, 아내 .975로 나타났다. 본 연구

에서 산출된 결혼만족도 척도의 내적 일치도

(Cronbach’s α)는 나의 일에 대한 존중 .85, 자

녀양육 및 교육을 공유함 .87, 가정 일의 분담 

.85, 어려움에 대한 지지 .87, 배우자지지 전체 

.86으로 나타났다.

절차

본 연구에서는 SPSS 21.0 프로그램 및 SPSS 

Macro PROCESS를 사용하여 수집된 자료를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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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 3 4 5

1. 애착불안 　- 　 　 　 　

2. 애착회피 .256*** 　- 　 　 　

3. 내면화된수치심 .688*** .320*** 　- 　 　

4. 배우자지지 -.423*** -.315*** -.558*** 　- 　

5. 결혼만족도 -.483*** -.274*** -.657*** .802*** -　

평균 62.19 68.22 47.26 90.41 78.37

표준편차 18.20 14.73 17.29 15.74 15.16

첨도 -.59 .27 -.83 1.00 .31

왜도 -.12 -.02 .24 -.79 -.49

*p < .05, **p < .01, ***p < .001.

표 1. 변인들 간의 상관(N = 245)

석하였다. 자료에 대한 분석 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을 알아

보기 위해 빈도분석을 실시하였다. 둘째, 본 

연구에서 사용한 측정도구들의 신뢰도를 확

인하기 위하여 참가자들의 영역별 불안정 

성인애착, 내면화된 수치심, 배우자지지, 결

혼만족도에 대해 신뢰도 분석을 실시한 후, 

Cronbach’s α계수를 산출하였다. 셋째, Pearson 

적률상관분석을 실시하여 불안정 성인애착, 

내면화된 수치심, 배우자지지, 결혼만족도 간

의 관계를 확인하였다. 넷째, 영역별 불안정 

성인애착이 내면화된 수치심을 경유하여 결혼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검증하기 위하여 

단계별로 회귀분석방법을 실시하여 내면화된 

수치심의 매개효과를 간접적으로 확인하였다. 

다음으로, PROCESS 4번 모형을 통해 매개효

과의 통계적 유의성을 직접 확인하였으며, 

bootstrap 표본 수는 10,000개로, bootstrap 신뢰

구간(confidence interval)은 bias-corrected bootstrap 

confidence interval을 사용하였다. 다섯 번째, 위

계적 중다회귀분석(Hierarchical Multiple Regression 

Analysis)을 실시하여 내면화된 수치심이 결혼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배우자지지가 조절하

는지를 살펴보았다. 이를 위해 평균중심화된 

두 가지 점수를 곱하여 상호작용항에 투입한 

후, 상호작용항의 유의성을 검증하였다(Cohen, 

Cohen, West, & Aiken, 2003). 마지막으로 불안

정 성인애착과 결혼만족도 간의 관계에 대한 

내면화된 수치심의 매개효과가 배우자지지에 

의해 조절되는지를 검증하였다. 이를 위하여 

PROCESS 14번 모형을 통해 조절된 매개효과

를 분석하였으며, bootstrap 표본 수는 10,000

개로, bootstrap 신뢰구간(confidence interval)은 

bias-corrected bootstrap confidence interval을 사용

하였다.

연구 결과

우선 변인 간의 Pearson 상관계수 및 각 변

인의 평균과 표준편차를 구하고 이를 표 1에 

제시하였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애착불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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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 독립변수 종속변수 B SE β t R
 F

1 애착불안 내면화된수치심 .616 .045 .649 13.741*** .492 119.062***

2 애착불안 결혼만족도 -.368 .048 -.441 -7.701*** .251 41.885***

3
애착불안

결혼만족도
-.045 .056 -.054 -.804 .430 62.415***

내면화된수치심 -.524 .060 -.598 -8.782*** 　 

1 애착회피 내면화된수치심 .181 .055 .154 3.267** .492 119.062***

2 애착회피 결혼만족도 -.166 .059 -.161 -2.808** .251 41.885***

3
애착회피

결혼만족도
-.071 .053 -.069 -1.345 .430 62.415***

내면화된수치심 -.524 .060 -.598 -8.782***

*p < .05, **p < .01, ***p < .001.

표 2. 애착불안, 애착회피와 결혼만족도 간의 관계에서 내면화된수치심의 매개효과(N = 245)

내면화된수치심, 배우자지지, 결혼만족도와 유

의한 상관을 나타냈다(각각 순서대로 r = 

.688, p < .001; r = -.423, p < .001; r = 

-.483, p < .001). 아울러, 애착회피는 내면화된

수치심, 배우자지지, 결혼만족도와 유의한 상

관을 보였다(각각 순서대로 r = .320, p < 

.001; r = -.315, p < .001; r = -.274, p < 

.001). 또한, 내면화된수치심은 배우자지지, 결

혼만족도와 유의한 부적 상관을 보였다(각각 

순서대로 r = -.558, p < .001; r = -.657, p < 

.001). 마지막으로 배우자지지는 결혼만족도와 

유의한 정적 상관이 나타났다(r = .802, p < 

.001). 한편, 변인들이 정규성 가정을 충족하는

지 검토하기 위하여 왜도와 첨도를 산출하여 

표 1에 제시하였다. Finch와 West(1997)는 측정

변수들의 왜도와 첨도의 절대값이 각각 2와 7

을 넘지않을 때 정상분포 가정을 충족한다고 

제안한 바, 본 연구에 포함된 변인들의 왜도

와 첨도는 정규성 가정을 충족하는 것으로 나

타났다.

애착불안, 내면화된수치심, 결혼만족도 간 

회귀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표 2). 첫째, 애

착불안이 내면화된수치심에 미치는 영향을 살

펴보기 위하여, 애착불안을 예언변인으로 하

고 내면화된수치심을 준거변인으로 하는 회귀

분석을 실시한 결과, 회귀계수는 β = .649(p 

< .001)로 애착불안은 내면화된수치심에 유의

한 영향력을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애

착불안이 결혼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

기 위하여, 애착불안을 예언변인으로 하고 결

혼만족도를 준거변인으로 하는 회귀분석을 실

시한 결과, 회귀계수는 β = -.441(p < .001)로 

애착불안이 결혼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은 유의

한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애착불안이 결혼만

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통제한 상태에서 내면

화된수치심이 결혼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이 유

의하였다(β = -.598, p < .001). 넷째, 내면화

된수치심의 효과를 통제한 상태에서, 애착불

안이 결혼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은 유의하지 

않았다(β = -.054, ns.).

애착회피, 내면화된수치심, 결혼만족도 간 

회귀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표 2). 우선, 각 

애착회피와 내면화된수치심이 각각 결혼만족

도에 미치는 효과 및 두 변인이 동시에 결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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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변수 매개변수 Effect

95% 신뢰구간

(bias-corrected)

Boot S.E. LLCI ULCI

애착불안 내면화된수치심 -.323 .038 -.400 -.255

애착회피 내면화된수치심 -.095 .031 -.155 -.034

주. Bootstrap 표본은 10,000번 추출하였음.

Boot S.E. = 부트스트랩 방법에 의해 산출된 표준오차; LLCI, ULCI = 95% 신뢰구간 내에서의 하한값 및 

상한값.

표 3. 부트스트래핑을 통한 간접효과 유의성 검증(N = 245)

만족도에 미치는 효과를 검증하였다(표 2). 첫

째, 애착회피가 내면화된수치심에 미치는 영

향을 살펴보기 위하여, 애착회피를 예언변인

으로 하고 내면화된수치심을 준거변인으로 하

는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회귀계수는 β = 

.154(p < .01)로 애착회피는 내면화된수치심에 

유의한 영향력을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애착회피가 결혼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

보기 위하여, 애착회피를 예언변인으로 하고 

결혼만족도를 준거변인으로 하는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회귀계수는 β = -.161(p < .01)

로 애착회피가 결혼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애착회피가 결

혼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통제한 상태에서 

내면화된수치심이 결혼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이 유의하였다(β = -.598, p < .001). 넷째, 내

면화된수치심의 효과를 통제한 상태에서, 애

착회피가 결혼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은 유의하

지 않았다(β = -.069, ns.).

다음으로, 애착불안과 결혼만족도 간의 관

계에 대한 내면화된수치심의 매개효과를 직접 

검증하기 위하여 부트스트랩 방법을 사용하여 

분석한 후, 그 결과를 표 3에 제시하였다. 분

석 결과, 간접효과의 비표준화 추정치는 -.323

으로 나타난 바, 이는 애착불안 원점수가 1점 

증가할 때 내면화된수치심을 경유하여 결혼만

족도 원점수를 .323점 감소시킨다는 것을 의

미한다. 아울러, 간접효과 비표준화 추정치 

95% 신뢰구간의 하한값과 상한값이 각각 

-.400 과 -.255 로 나타난 바, 부트스트랩 신뢰

구간에는 0이 포함되지 않았다. 이는 애착불

안이 결혼만족도에 미치는 간접효과가 유의함

을 시사한다.

다음으로, 애착회피와 결혼만족도 간의 관

계에 대한 내면화된수치심의 매개효과를 직접 

검증하기 위하여 부트스트랩 방법을 사용하여 

분석한 후, 그 결과를 표 3에 제시하였다. 분

석 결과, 간접효과의 비표준화 추정치는 -.095

로 나타난 바, 이는 애착회피 원점수가 1점 

증가할 때 내면화된수치심을 경유하여 결혼만

족도 원점수를 .095점 감소시킨다는 것을 의

미한다. 아울러, 간접효과 비표준화 추정치 

95% 신뢰구간의 하한값과 상한값이 각각 

-.155 와 -.034 로 나타난 바, 부트스트랩 신뢰

구간에는 0이 포함되지 않았다. 이는 애착회

피가 결혼만족도에 미치는 간접효과가 유의함

을 시사한다.

다음으로, 내면화된수치심과 결혼만족도의 

관계에서 배우자지지의 조절효과를 살펴보기 

위해 위계적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여(Aike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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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변수 B S.E. β t R
 F

1 단계

(상수) 78.960 .527 　 149.804***

.705 291.885***내면화된수치심 -.266 .037 -.303 -7.227***

배우자지지 .609 .040 .633 15.089***

2 단계

(상수) 79.897 .623 　 128.228***

.712 202.278***

내면화된수치심 -.272 .036 -.310 -7.475***

배우자지지 .578 .041 .600 13.932***

내면화된수치심 × 

배우자지지
.006 .002 .098 2.732**

*p < .05, **p < .01, ***p < .001.

표 4. 내면화된수치심과 결혼만족도간의 관계에서 배우자지지의 조절효과를 검증하기 위한 결혼만족도에 대한 

회귀분석(N = 245)

West, 1991), 그 결과를 표 4에 제시하였다. 이 

때, 다중공선성(multicollinearity) 문제를 방지하

기 위해 내면화된수치심과 배우자지지는 평균

중심화(mean centering)를 시킨 점수를 사용하였

으며, 이렇게 평균중심화된 두 가지 점수를 

곱하여 상호작용항에 투입하였다(Cohen, Cohen, 

West, & Aiken, 2003). 내면화된수치심과 배우

자지지의 상호작용이 결혼만족도에 영향을 미

치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위계적 중다회귀분

석의 1단계에서는 예측변인으로 내면화된수치

심과 배우자지지를, 2단계에서는 내면화된수

치심과 배우자지지의 상호작용항(interaction 

term)을 중다회귀방정식에 투입하였다(표 4). 

분석 결과, 2단계에서 상대방의 원점수가 0점

인 경우, 내면화된수치심이 결혼만족도에 미

치는 조건부효과가 유의하였다(B = -.272, p < 

.001). 한편, 내면화된수치심의 원점수가 0점인 

경우, 배우자지지가 결혼만족도에 미치는 조

건부효과 또한 유의하였다(B = .578, p < 

.001). 내면화된수치심과 배우자지지의 상호작

용효과를 살펴본 결과, 결혼만족도에 대한 두 

변인의 상호작용효과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

다(B = .006, p < .01). 이는 내면화된수치심이 

결혼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이 배우자지지의 수

준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조절효과를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

기 위해 위와 동일하게 위계적 중다회귀분석

을 수행하여 나온 각 예측변인별 비표준화된 

회귀계수와 상수를 토대로 원점수 회귀방정식

을 구성하였다. 배우자지지의 경우, 평균과 표

준편차를 사용하여 평균에서 1 표준편차 아래 

점수, 평균 점수，그리고 평균에서 1 표준편

차 위에 있는 점수를 각각 배우자지지의 저수

준, 중수준, 고수준으로 사용하였다. 이렇게 

해서 나온 결과는 그림 2에 제시되어 있다. 

배우자지지의 수준이 높아질수록(저수준에서 

고수준으로 갈수록) 상대적으로 부적 기울기

가 더 완만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배우

자지지 수준이 높아질수록 내면화된수치심이 

결혼만족도에 미치는 효과가 감소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내면화된수치심이 결혼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은 배우자지지의 수준에 따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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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내면화된수치심과 결혼만족도 간의 관계에서 배우자지지의 조절효과

상이한 양상을 나타냈으며, 이는 내면화된수

치심과 결혼만족도 간의 관계에서 배우자지지

의 조절효과가 유의함을 시사한다.

다음으로, 구체적으로 배우자지지의 어떠한 

조건에서 조절효과가 나타나는지 살펴보았다. 

배우자지지의 어느 영역에서 내면화된수치심

이 결혼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이 유의하고 다

른 영역에서는 유의하지 않은지를 조사하는 

과정을 ‘상호작용 탐색(probing an interaction)‘이

라고 하며, 본 연구에서는 단순기울기 분석

(simple slopes)으로 알려진 특정값 선택방법

(pick-a-point approach)을 활용하였다. 본 연구에

서는 Aikent와 West(1991)의 제안에 따라 조절

변수의 원점수 평균과 표준편차를 사용하여 

평균에서 1 표준편차 아래 점수, 평균 점수, 

그리고 평균에서 1 표준편차 위에 있는 점수

의 세 조건에서 조절효과의 유의성을 검증하

였다.

내면화된수치심이 결혼만족도에 미치는 영

향을 배우자지지가 조절하는 효과는 평균에서 

1 표준편차 아래 점수, 평균 점수，그리고 평

균에서 1 표준편차 위에 있는 점수의 세 조건

에서 모두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표 5).

PROCESS Model 14번 모형 분석에서 제공되

는 조절된 매개 지수(INDEX OF MODERATED 

MEDIATION)를 통해 조절된 매개효과의 유의

성을 검증하였다. 조절된 매개효과의 유의성 

검증을 위해서는 간접효과가 배우자지지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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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지지 수준 배우자지지 B S.E. t

저수준(M-1SD) 74.664 -.374 .054 -6.962***

중수준(M) 90.408 -.276 .037 -7.554***

고수준(M+1SD) 106.152 -.177 .049 -3.632***

*p < .05, **p < .01, ***p < .001.

표 5. 조절효과 유의성 검증(N = 245)

독립변수 조절변수 INDEX 

95% 신뢰구간

(bias-corrected)

Boot S.E. LLCI ULCI

애착불안 배우자지지 .004 .002 .001 .008

애착회피 배우자지지 .001 .001 .000 .003

주. Bootstrap 표본은 10,000번 추출하였음. Boot S.E. = 부트스트랩 방법에 의해 산출된 표준오차; LLCI, 

ULCI = 95% 신뢰구간 내에서의 하한값 및 상한값.

표 6. 조절된 매개 지수(INDEX OF MODERATED MEDIATION)의 유의성 검증(N = 245)

에 따라 달라지는 것만으로는 그 유의성을 검

증할 수 없으며, 조절된 매개 지수(INDEX OF 

MODERATED MEDIATION)의 사용이 반드시 

필요하다(Hayes, 2015).

애착불안과 결혼만족도 관계에서 배우자지

지의 조절된 매개효과에 대한 분석 결과, 95% 

신뢰구간의 하한값 및 상한값이 각각 .001과 

.008로, 내면화된수치심의 매개효과에 대한 배

우자지지의 조절효과는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

다(표 6). 추가로, 배우자지지의 수준에 따라 

각 내면화된수치심들의 매개효과가 어떻게 달

라지는지를 살펴보았다(표 7). 본 연구에서는 

배우자지지 원점수의 평균과 표준편차를 사용

하여 평균에서 1 표준편차 아래 점수, 평균 

점수, 그리고 평균에서 1 표준편차 위에 있는 

점수의 세 조건에서 내면화된수치심에 의한 

매개효과의 유의성을 검증하였다. 그 결과, 애

착불안이 내면화된수치심을 경유하여 결혼만

족도에 미치는 간접효과는 배우자지지가 평균

에서 1 표준편차 아래 점수인 조건에서 유의

하였다(Effect = -.225, 95% 신뢰구간: -.319 ∼ 

-.145). 다음으로, 배우자지지가 평균 점수인 

조건에서도 내면화된수치심의 매개효과가 유

의하게 나타났다(Effect = -.147, 95% 신뢰구간: 

-.210 ∼ -.092). 마지막으로, 배우자지지가 평

균에서 1 표준편차 위에 있는 점수인 조건에

서 역시 내면화된수치심의 매개효과가 유의하

였다(Effect = -.106, 95% 신뢰구간: -.183 ∼ 

-.029).

애착회피와 결혼만족도 관계에서 배우자지

지의 조절된 매개효과에 대한 분석 결과, 95% 

신뢰구간의 하한값 및 상한값이 각각 .000과 

.003으로, 내면화된수치심의 매개효과에 대한 

배우자지지의 조절효과는 유의한 것으로 나타

났다(표 6). 추가로, 배우자지지의 수준에 따라 

각 내면화된수치심들의 매개효과가 어떻게 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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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변수 배우자지지 수준 배우자지지 Effect Boot S.E.
95% 신뢰구간

LLCI ULCI

애착불안

저수준(M-1SD) 74.000 -.225 .044 -.319 -.145

중수준(M) 94.000 -.147 .030 -.210 -.092

고수준(M+1SD) 104.640 -.106 .039 -.183 -.029

애착회피

저수준(M-1SD) 74.000 -.066 .024 -.116 -.022

중수준(M) 94.000 -.043 .016 -.078 -.014

고수준(M+1SD) 104.640 -.031 .016 -.066 -.006

주. Bootstrap 표본은 10,000번 추출하였음. Boot S.E. = 부트스트랩 방법에 의해 산출된 표준오차; LLCI, 

ULCI = 95% 신뢰구간 내에서의 하한값 및 상한값.

표 7. 배우자지지의 수준에 따른 내면화된수치심의 매개효과(N = 245)

라지는지를 살펴보았다(표 7). 본 연구에서는 

배우자지지 원점수의 평균과 표준편차를 사용

하여 평균에서 1 표준편차 아래 점수, 평균 

점수, 그리고 평균에서 1 표준편차 위에 있는 

점수의 세 조건에서 내면화된수치심에 의한 

매개효과의 유의성을 검증하였다. 그 결과, 애

착회피가 내면화된수치심을 경유하여 결혼만

족도에 미치는 간접효과는 배우자지지가 평균

에서 1 표준편차 아래 점수인 조건에서 유의

하였다(Effect = -.066, 95% 신뢰구간: -.116 ∼ 

-.022). 다음으로, 배우자지지가 평균 점수인 조

건에서도 내면화된수치심의 매개효과가 유의

하게 나타났다(Effect = -.043, 95% 신뢰구간: 

-.078 ∼ -.014). 마지막으로, 배우자지지가 평균

에서 1 표준편차 위에 있는 점수인 조건에서 

역시 내면화된수치심의 매개효과가 유의하였

다(Effect = -.031, 95% 신뢰구간: -.066 ∼ -.006).

논  의

본 연구는 기혼여성들의 불안정 성인애착이 

결혼만족도 간의 관계에서 내면화된 수치심이 

매개하는지 살펴보고, 배우자지지가 이러한 

매개효과를 조절하는지를 검증하고자 하였다.

첫째, 불안정 성인애착, 결혼만족도, 내면화

된 수치심, 배우자지지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모두 유의한 상관관계를 나타냈다. 구체

적으로 살펴보면, 기혼자의 불안정 애착은 내

면화된 수치심, 배우자지지, 결혼만족도와 모

두 유의한 상관을 나타냈다. 이는 양육자와의 

부정적인 관계경험이 스스로에 대한 평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어 내면화된 수치

심 형성에 영향을 준다는 선행연구(이연규, 최

한나, 2013; 조영희, 정남운, 2016)와 일치하고, 

불안정 성인애착과 결혼만족간의 높은 연관성

을 검증한 선행연구(김수민, 이지연, 2015; 신

소희 등 2021; 이연주, 2018; 정경아, 2009; 현

미나, 2010; 한혜영, 2004)와 일치된 결과이다. 

이는 불안정한 애착경향이 자신에 대한 부정

적 표상으로 이어진다는 이론적 내용으로 설

명되며, 반면 안정적인 애착 경향이 안정적이

고 상호호혜적인 상호작용에 제공하여 높은 

관계의 질로 이어진다는 이론적 내용과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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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Carnelly, Pietromonaco, & Jaffe, 1996; Fuller 

& Fincham, 1995; Kirkpatrick & Davis, 1994). 내

면화된 수치심은 배우자지지와 결혼만족도와 

유의한 부적 상관을 나타냈다. 이는 내면화된 

수치심이 높을수록 부부 모두 자신의 결혼만

족도를 낮게 지각한다는 선행연구(박유진, 심

은정, 2020)를 지지하는 결과이고, 수치심이 

사회적 철수나 고립으로 동기 부여하는 경향

이 있어 사회적 지지의 유용성을 감소시키

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고 주장한 선행연구

(Holloway, 2001)와 맥을 같이 한다. 이러한 연

구결과는 자신에 대한 부정적 표상은 자신의 

감정을 타인에게도 공감받지 못한다고 생각하

기 때문에 대인관계에 영향을 준다는 연구내

용으로 설명할 수 있다(김가영, 2016; 김은정, 

2013). 또한, 배우자지지는 결혼만족과 유의한 

정적 상관이 나타난 바, 이는 배우자 지지가 

높을수록 결혼만족도가 높아진다는 선행연구

(김정숙, 2008; 김미양, 2020; 김시연, 서영석, 

2008; 정문경, 김병석, 2014)들과 일치되며, 배

우자 지지의 증가가 긍정적 정서, 연대감들을 

촉진시키며 결혼관계 유지에 필수적 요소라는 

내용을 지지한다(김시연, 서영석, 2010; Barbee, 

1990; Leatham & Duck, 1990).

둘째, 내면화된 수치심의 매개효과 검증 결

과, 불안정 성인애착과 결혼만족도 간의 관계

에서 내면화된 수치심의 매개효과가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불안정 성인애착이 결혼만족도

에 영향을 미친다는 많은 연구결과들과 연

장선상에 있다고 할 수 있다(이희숙 2008; 

정경아, 김봉환, 2010; 정재완 2012; Butzer & 

Campbell, 2008; Collins & feeney, 2000; Collins & 

Read, 1990; Gattis et al., 2004; Hazan & Shaver, 

1987). 일반적으로 불안정 성인애착이 결혼만

족도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많이 알려져 있

는 사실이다. 그동안 불안정 성인애착이 어떠

한 과정을 거쳐 결혼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지에 대한 연구는 주로 정서조절과 관련하여 

이루어지거나(유수진, 류정희 2017; 서주현, 

2021; 사수현, 2016; 현미나, 2012), 인지 행동

적 측면을 반영한 변인과 관련하여 수행되었

다(김혜원, 한소영, 이지연, 2017; 유수진, 류정

희, 2017; 서주현, 2021; 홍지희, 2021 ). 하지

만 결혼만족도가 주관적으로 지각되며 따라

서 개인의 정서적 특성에 의해 영향을 많이 

받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결혼관계의 

적응에서 정서를 간과했다는 제한점이 있다

(McCullough, Pargament, & Thoresen, 2000). 정서

는 삶을 유지하고 영위할 수 있도록 해주는 

내면의 신호 역할을 하며 타인의 반응을 유도

하며 환경에 적응과 생존을 용이하게 돕는다

(Greenberg, 2003/2008). 이에 본 연구에서는 애

착관계에서 경험한 강렬한 수치심의 경험으로

부터 발생한 부정적 정서인 내면화된 수치심

이 불안정 성인애착과 결혼만족도 사이에서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불안정 성인

애착과 결혼만족도 사이를 매개한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를 본 연구 대상인 불안정 애

착을 형성한 기혼여성에게 적용하면, 초기 주 

양육자와의 불안정한 애착관계를 형성한 기혼

자는 주 양육자와의 거부적이고 비일관적인 

상호작용의 경험으로 인해 자신과 타인을 신

뢰하지 못하고 세상을 위협적으로 느끼게 될 

가능성이 높아진다(유미선, 2020). 더불어 과거

의 주 양육자로부터 받은 자신에 대한 부정적

인 평가를 내면화하여 결핍감, 부족감, 부적절

감, 열등감 등과 같은 부정적 정서를 자아정

체감의 일부로 받아들이고 지속적이고 만성적

으로 수치심을 느끼게 된다(Cook, 2001). 이러

한 자신의 내면화된 수치심으로 인한 고통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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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하고자 관계에 집착하거

나(조영희, 정남운, 2016; Bowlby, 1973; Collins 

& Read, 1990; Cook, 1987; Cook 1991; Gilbert, 

Allan, & Goss, 1996; Leary, Koch, & 

Hechenbleikner, 2001), 역으로 친밀한 관계를 

피하고 타인에게 의존하는 것을 불편해하는 

특성을 보인다(Brennan et al., 1998; Collins & 

Read, 1990). 이러한 특성으로 인해 스트레스를 

받거나 어려움에 처했을 때 배우자에게 안전

기지나 안식처의 역할을 제공받지 못하게 되

고(Carnelly, Pietromonaco, & Jaffe, 1996; Fuller & 

Fincham, 1995; Kirkpatrick & Davis, 1994), 결과

적으로 결혼생활의 불만족으로 이어질 가능성

이 제시된다. 따라서 본 연구결과는 불안정한 

애착을 형성한 기혼 여성의 결혼생활 적응 및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선행연구를 통해 

검증된 정서조절 및 인지 행동적 변인을 고려

함과 동시에 정서적 측면인 내면화된 수치심

의 정도를 파악하여 이를 감소시키기 위한 전

략을 상담과정에 포함시켜야 할 필요성을 제

시한다.

셋째, 내면화된 수치심과 결혼만족도 간의 

관계를 배우자지지가 조절하는지 검증한 결과, 

내면화된 수치심과 결혼만족도 간의 관계에 

대한 배우자지지의 조절효과가 유의하게 나타

났다. 보다 구체적으로 조절효과를 살펴보면, 

배우자지지 수준이 낮은 집단보다 배우자지지 

수준이 높은 집단에서 내면화된 수치심이 결

혼만족도에 미치는 효과가 상대적으로 감소하

는 패턴을 나타냈다. 즉 내면화된 수치심이 

결혼만족도에 미치는 효과는 배우자지지 수준

이 높아질수록 감소하는 것으로 검증되었다. 

그래프를 통해 나타난 상호작용의 패턴과 상

호작용 탐색을 통해 나타난 결과를 종합하면, 

내면화된 수치심이 결혼만족도에 미치는 효과

에서 가지는 배우자 지지의 조절효과는 배우

자 지지의 모든 수준에서 유의했으며, 배우자

지지의 수준이 높은 집단일수록 내면화된 수

치심이 결혼만족도에 미치는 효과가 작아진다

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결과를 본 연구대상인 

기혼여성에게 적용해 본다면, 일반적으로 내

면화된 수치심이 높은 사람일수록 결혼만족도

가 낮을 가능성이 높아지기는 하지만, 내면화

된 수치심 수준이 높아지더라도 높은 수준의 

배우자 지지를 받을 수 있다면, 낮은 수준의 

배우자 지지를 받는 사람에 비해 경험하는 결

혼만족도의 수준이 높아질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다. 반면, 낮은 수준의 배우자 지지를 받

는 사람들은 내면화된 수치심 수준이 높아질

수록 결혼만족도가 빠른 속도로 낮아질 가능

성이 있음을 시사한다. 이러한 결과는 다양한 

선행요인이 결혼만족도에 미치는 효과가 배우

자 지지에 의해 조절됨을 제시한 선행연구들

의 결과와 일치한다(김정숙, 2008; 김미양, 

2020). 또한, 배우자 지지가 높을수록 결혼만

족도가 높아진다는 선행연구(김시연, 서영석, 

2008; 김정숙, 2008; 김미양, 2020; 정문경, 김

병석, 2014)와, 부부관계에서 남편의 정서적 

역할 수행이 부인의 결혼생활에 가장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는 것을 밝힌 

Erickson(1993)의 연구 결과를 뒷받침하는 결과

라 할 수 있다. 또한 높은 배우자 지지는 부

부가 어려움을 겪을 때 정서적 안정을 제공한

다는 사전연구와도 일치하며, 내면화된 수치

심이라는 부정적 표상, 정서를 겪음에도 배우

자 지지가 긍정적 정서적 분위기, 연대감을 

촉진하고 정서적 고립 등의 부정적 행동을 예

방하여 내면화된 수치심의 부정적 효과를 완

충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넷째, 배우자지지의 조절된 매개효과의 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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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결과, 불안정 성인애착이 내면화된 수치심

을 경유하여 결혼만족도에 미치는 간접효과가 

배우자지지에 의해 조절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배우자지지의 모든 수준

에서 내면화된 수치심의 간접효과가 유의하게 

나타났으며, 배우자지지 수준이 낮을수록 간

접효과의 크기가 좀 더 크게 나타났다. 이러

한 결과는 불안정 성인애착으로 인해 내면화

된 수치심이 생겨나게 되고 이로 인해 결혼만

족도가 낮아지는 것이 불안정 성인애착으로부

터 결혼만족도에 이르는 일반적 경로일 뿐만 

아니라 그러한 경로가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

한 수준으로 적용된다고 간주하는 것 보다는 

배우자의 지지 수준에 따라 상대 배우자가 경

험하는 결혼만족도 양상이 상이할 수 있음을 

시사하며, 구체적으로는 배우자의 지지수준이 

높아질수록 불안정 성인애착이 내면화된 수치

심을 경유하여 결혼만족에 미치는 경로를 거

칠 가능성이 낮아짐을 시사한다. 이는 배우자

지지가 결혼만족에 미치는 영향이 다른 변인

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크므로 기혼 여성의 결

혼생활적응 및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상

대방 배우자의 지지가 매우 중요하다는 선행

연구(김시연, 서영석, 2008)와 일치하며, 부부

의 지지행동은 긍정적인 정서 분위기와 연합

감을 촉진할 수 있고, 부정적인 상호작용과 

파괴적인 행동의 상승을 예방할 수 있기 때문

에(장춘미, 2009; Cutrona, 1996a) 행복한 부부

관계에 있어 배우자지지가 매우 중요한 변인

이라고 할 수 있다는 선행연구(정문석, 김병

석; 2014)와 일치하는 결과이다. 또한, 내면화

된 수치심에서 오는 다양한 심리적 부적응의 

문제는 주변으로부터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자각으로 완화될 수 있다고 설명한 선행연구

(주미정, 2017)와도 맥락을 같이 한다. 따라서 

부부상담에서 배우자 지지를 강조하고 이를 

향상시킬 수 있는 상담전략 및 기법들을 사용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제시한다.

연구의 의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불안정 성인애착이 내면화

된 수치심을 경유하여 결혼만족에 미치는 간

접효과를 검증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러한 간

접효과를 배우자지지가 조절한다는 것을 확인

하였다. 즉, 결혼이 불만족스러워지는 상태에 

이르게 되는 과정 뿐만 아니라 그러한 과정이 

자신이 지각하는 배우자 지지의 수준에 의해 

개인별로 달라질 수 있음을 검증함으로써 불

안정 성인애착, 내면화된 수치심, 결혼만족도, 

배우자지지의 네 변인 간의 관계에 대한 보다 

확장된 조망을 제시하였다. 이는 주로 매개변

인 연구를 통해 변인 간의 관계에만 초점을 

두었던 기존 연구 범위를 확장하여 그러한 변

인 간의 관계가 개인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는 

양상을 경험적 연구를 통해 구체적으로 검증

하였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의가 있다. 이러한 

변인들 간의 통합적인 조망의 제공은 결혼만

족도의 개선을 위한 개입에 대해 보다 높은 

수준의 유연성과 확장성을 가져다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애착이 불안정하게 형

성된 개인에게 내면화된 수치심이 증가하게 

되면서 결혼만족도를 저하시키는 발달 경로가 

존재하지만 그러한 경로의 발달이 배우자지지

의 촉진에 따라 완화될 수 있는 가능성을 확

인하였다.

둘째, 본 연구는 불안정 성인애착을 형성한 

기혼여성에게 결혼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 

즉 내면화된 수치심을 매개로 하여 발달한다

는 것을 밝혔다는 점에서 상당한 의의가 있다. 

기존에도 불안정 애착이 결혼만족으로 이어지

는 연결고리에 대한 매개변인 연구가 존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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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으나, 부정적 정서에 초점을 둔 매개변인 

연구는 드물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부정

적 정서에 속하는 변인 중에서 내면화된 수치

심에 초점을 두어 불안정 성인애착과 결혼만

족도 간의 관계를 내면화된 수치심이 매개하

는 것을 처음으로 확인하였다. 이와 같이 불

안정 성인애착이 결혼만족도에 부정적인 원인

으로 작용할 뿐 아니라, 내면화된 수치심을 

매개하여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는 부부상담 

현장에서 불안정 성인애착을 형성한 기혼여성

들을 대상으로 결혼생활 적응 및 만족도를 개

선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부정적인 자기개

념에서 비롯된 내면화된 수치심의 여부를 확

인하여 치료적 관계형성에 더욱 주의해야 할 

필요성을 제시한다(Yontef, 2008). 또한, 비교적 

고착화되어서 다루기 힘든 불안정 성인애착에 

대한 개입에 앞서 내담자로 하여금 자신의 부

정적 평가에 초점을 맞추어 역기능을 야기하

는 내면화된 수치심을 다룸으로써 배우자와 

관계에서의 문제를 효과적으로 접근할 수 있

는 유용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본 연구결과를 통해 배우자 지지의 

수준이 높아질수록 내면화된 수치심이 결혼만

족도에 미치는 효과가 감소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는 상담장면에서 결혼생활의 불만

족을 호소하는 기혼여성에게 배우자 지지를 

제고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개입의 중요성을 

시사한다. 오랜기간 반복적으로 내면화된 수

치심을 경험한 사람은 자신을 무가치하고 쓸

모없는 열등한 존재라는 자기감을 발달시키고 

대인관계에서 부적응을 초래하는 주요한 원인

이 될 수 있다는 Lewis(1987)와 Wheeler(2013)의 

주장을 고려해 볼 때, 배우자 지지의 조절효

과를 확인한 것은 주요한 임상적 의의가 있다

고 할 수 있다. 즉 기혼여성들의 결혼생활 적

응 및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상대방 배우

자 지지가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부부상담에

서 강조하고, 이를 향상시킬 수 있는 상담전

략 및 기법들을 사용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

어, 불안정 성인애착으로 인해 지속적으로 내

면화된 수치심을 경험하여 자아가 약화된 부

부에게 적극적인 참여와 노력이 요구되는 인

지-행동치료를 단독으로 실시하기보다는 부부 

서로에 대한 이해와 가족면담을 통한 사회적 

지지체계를 만들어주고, 이러한 지지를 부부

가 자각하고 자신의 배우자에게 제공할 수 있

도록 도와주는 작업이 상담과정에 포함된다면 

더욱 효과적인 개입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마지막으로, 현대 가족에서 기혼여성들이 

예전보다 자신의 만족스러운 삶을 추구하는 

경향이 높아지고, 외부환경의 변화로 인한 결

혼만족도가 남성보다 낮게 나타나고 있는 현

시점에서 가정의 안정에 중요한 변수인 기혼

여성의 정서적 수준 및 삶의 만족도를 향상시

키기 위한 방안을 모색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끝으로 본 연구의 제한점 및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온라인을 통해 자기보고식 

설문을 실시하였기 때문에, 연구대상자가 솔

직하게 반응하지 않거나 사실을 과장하거나 

축소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따라서 

연구 대상자의 실제 행동을 객관적으로 반영

하는 데 한계가 있을 수 있다. 추후 연구에서

는 이러한 자기보고식 형식의 한계를 보완할 

수 있는 심층 면접, 실험연구 등의 다각적인 

방법을 사용한다면 보다 신뢰로운 연구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본 연구의 경우 불안정 성인애착이 

결혼만족 수준에 미치는 영향을 부부 중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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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만을 연구 대상으로 선정하여 진행하였다. 

따라서 추후 연구에서는 쌍연구를 통해 남편

과 아내 각자가 배우자의 결혼만족도에 대해 

주관적으로 지각하는 태도와 이들 요인이 결

혼만족에 미치는 자기효과와 상대방 효과에 

대해 연구한다면 보다 구체적인 연구가 될 것

이라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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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Effect of Unstable Adult Attachment on

Marriage Satisfaction in Married Women:

Mediating Effects of Internalized Shame Regulated by Spouse Support

Jo Mingyeong

Maumgil Psychological Counseling Center

This study examines whether internalized shame mediates the relationship between insecure adult 

attachment and marriage satisfaction in married women, and to verify whether spouse support modulates 

this mediating effect. For this purpose, we measured unstable adult attachment, internalized shame, spousal 

support, and marriage satisfaction using an online questionnaire for 241 people nationwide, and analyzed 

mediating effects, mediating effects, and moderated mediating effects.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as a result of analyzing the correlations between unstable adult attachment, marriage 

satisfaction, internalized shame, and spousal support, all showed significant correlations. Second, as a result 

of examining the mediating effect of internalized shame, the significant mediating effect of internalized 

shame was found in the relationship between unstable adult attachment and marriage satisfaction. Third, 

as a result of examining whether the relationship between internalized shame and marriage satisfaction was 

controlled by spousal support, the moderating effect of spousal support on the relationship between 

internalized shame and marriage satisfaction was found to be significant. Fourth, as a result of testing the 

mediating effect of spouse support, it was found that the indirect effect of unstable adult attachment on 

marriage satisfaction through internalized shame was regulated by spouse support. Based on these results, 

the significance and limitations of this study and suggestions for follow-up studies were discussed.

Key words : married woman, Unstable adult attachment, Internalized shame, Spouse support, Marriage Satisfa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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